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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당   소   식

◉ 법회 휴회 조정안내입니다.

일  시 비  고

7월 30일 휴회

8월 6일 휴회

8월 13일 개회

8월 20일 휴회(학위수여식)

8월 27일 개강법회

◉ 대학교당 설교 다시보기 사이트

- ‌�법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교도님들이나 법회를 참석한 교도님들 중에도 설교를 다시 보고 

싶은 분은 대학교당 사이트(http://won.wku.ac.kr)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학홈페이지 하단 <사이트>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

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교서 정산종사법어‘공도편’(p639-663)입니다. 

교도님들 모두가 마음 챙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103년 7월 23일 넷째주 제959호

- 대종경 요훈품 -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마는,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

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요훈품 9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원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

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

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

원을 퇴전(退轉)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요훈품 10장>

보은 헌공금 (원기 103년 7월 16일 이후)

강선, 김봉곤, 박맹수, 배순희, 신영훈, 유지원, 이고은, 이의강, 장성철, 장환

합계 : 270,000원

♥ 건학이념 실현에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시    간 장    소

월 요 법 회 (월) 09:00 대 법 당

호운회 2, 4주 (목) 11:00 3층 소법당

원맥회 (금) 11:30 대 학 선 방

원경회 3주(금) 15:00 3층 소법당

원화회 3주(금) 16:00 3층 소법당

의‘치’한의계열 (목) 17:50 한의대 선명상실

대 학 생 회 (월) 17:30 동 아 리 방

목 요 선 방 (목) 12:00 대 학 선 방

인문대 (금) 17:30 사회대 선명상실

학생생활관 2, 4주 (화) 19:00 학생생활관 선방

구    분 시    간 장    소

법 심 향
(수) 12:00 3학년 법 전 원

(금) 13:00 1,2학년 선과인격 수련실

원약회 [약대] (화) 17:30 한의대 선명상실

시리우스 [사범대]
(화) 13:00 자연대 선명상실

선명상반 [자연대]

원성회 [군사학부] (목) 17:30 학부대 선명상실

가락 [학군단] (수)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선명상반 [사회대] (화)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원심회 (목) 18:00 외국인 교화센터

차명상반 (수) 13:30 경영대 선방

법   회   식   순

법   회   안   내

◉표시는 일어서서

타어봉종 … ……………………………………………………………………………  주 례 자

개어봉회 … ……………………………………………………………………………  사 회 자

불전헌배◉ … ………………………… 사회자 안내로………………………………  다 함 께

입어봉정 … …………………………………………………………………………… 다 함 께

독어봉경 … ……………………  (일원상서원문, 전서 24쪽)… ……………………  주 례 자

설명기도 및 심고가◉ …………………  (성가 128장)… ……………………………  사 회 자

법 어 봉 독 … …………………  대종경 요훈품 9장, 10장 … ……………………  다 함 께

일상수행의 요법 ……………………… (전서 54쪽) … ……………………………  다 함 께

설어봉법 … ………………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습니다.” … ……  보산 나상호 교감

다 짐 심 고 … …………………………………………………………………………  다 함 께

성어봉가 … ……………………  66장 『마음이 일어날 제』 … ……………………  다 함 께

공어봉고 … ……………………………………………………………………………  사 회 자

주간학사일정공고 … …………………………………………………………………  기획처장

폐어봉회 … ……………………………………………………………………………  사 회 자

사회 : 변효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습니다.

잃었다고 너무 서운해 하지 마세요.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습니다.

얻었다고 너무 날넘지 마세요.

이생을 잃으면 내생을 얻는 것이고, 

병을 얻어 건강한 육신을 잃으면 내 몸을 더 중시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오른손을 잃으면 왼손이 그 일을 대신하고

청력(聽力)을 잃으면 시력(視力)이 강해집니다.

죄 될 일을 놓으면 복을 얻고, 복될 일을 잃으면 죄가 얻어지지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옵니다.

잡념을 놓으면 일심이 생기고, 일심을 놓치면 망념이 가득해져요.

너무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적게 먹으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습니다.

잃은 하나와 얻은 하나의 차이는 어떨까요?

잃은 것이 내게 득이 되는 것이라면 크면 클수록 좋다할 것이고, 

얻는 것이 내게 해로운 것이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할 것입니다.

잃은 것이 크든 작든, 얻는 것이 작든 크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알고 보면 그것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습득(習得)된 내 욕심의 기준입니다.

태어날 때 갖고 온 손은 빈손이었고, 세상을 떠날 때 갖고 갈 손도 빈손입니다. 

이생에 참으로 얻어서 가야할 것은 무엇이고, 놓고 가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습니다


